
저탄소생활 

 

저탄소 사회 

탄소배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주범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온은 지난 100년간 약 1.5℃ 상승하며 세계 평균의 2배가 상승하였으며 해수

면(제주)도 40년간 22cm가 상승하여 세계 평균의 3배에 이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적인 기후변화, 오염, 사막화, 해수면의 상승 등 다양한 환경문제와 이산화탄

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문구 많이 보셨지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

고 있는 향후 경제발전의 추진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환

경단체에서 탄소저감운동을 홍보하고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환경문

제에 다른 요인도 많을 텐데 특히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강조할까요? 그것은 이산화탄소가 

전방위적인 지구환경문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구의 대기온도가 상승하여 기후가 변화하고,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 등은 모

두 온실효과와 연관이 있습니다. 온실효과는 온실가스라고 불리는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물질들이 지구에서 방출되어야 할 열 에너지를 방출되지 못하게 막으면서 발생합니다. 온실

가스 중에서도 특히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가장 크며,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사용해 온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논리로 세

계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마저 벌목으로 인한 삼림훼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던 나무들이 베어져 나가면서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막기 위

한 직접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저탄소 사회를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물론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

화탄소가 현재의 온실효과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이나 발전소와 

같은 산업시설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화석연료를 사용한 개발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염배

출권과 같은 제도가 바로 이러한 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저탄소 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상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면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의 온실가스가 줄어듭니다.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으로 대체하

면 석유연료의 사용과 배기가스도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지속이네 하루일과’를 참고

하시고 여기에서는 저탄소 사회를 위한 생활 속의 실천 제도인 탄소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합

니다. 

 

탄소포인트제도 

탄소포인트제도가 무엇인가요? 

탄소포인트제도는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에 대

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

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하면 가정, 상업시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적립할 수 있으며, 포인트 실적에 따라 물품구입이나 시설이용 

등의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게 됩니다.  

 

알아봅시다! 

저탄소 사회(Low Carbon Society) : 인위적인 인간활동에 의한 탄소배출량이 자연의 흡

수량 한도 이내에 그치는 사회를 말합니다. 

오염배출권 제도 : 자연에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해놓고 그 총량 내에서 

공장들이나 지역주민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

다. 한 기업이 오염물질을 추가로 배출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배출

권을 사와야 하며, 정해진 총량보다 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자 한다면 지역주민이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염이라는 환경비용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여 시장경제의 원리를 환경문제에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도입 배경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4차 평가 

보고서(2007)에 의하면 건물, 가

정과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

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환경

부)는 그간 산업부문에 치중해 온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가정 및 상

업 시설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자 탄소포인트제도를 도입하였습

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탄소포인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상업부문의 관리를 통해 국가 기후변화 온실가스 대

응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통한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탄소포

인트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 상업시설은 인터넷(http://cpoint.or.kr)을 통해 참여를 신

청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사이트에 등록하면 됩니다. 현재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14개 

지방자치단체(부산, 대구 수성구, 광주, 수원, 성남, 과천, 파주, 춘천, 천안, 전주, 여수, 김

해, 하동, 제주)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09년에는 전국 60여 지방자치단체

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기업가정.상업

포인트
제도

배출권

대금

대금

삭감분

포인트

물품구입/시설이용 등

대금

관리
*환경부
*지자체
*환경관리공단

 

http://cpoint.or.kr/


 

우선 전기, 수도부문에 대해 실시하며, 향후 도시가스 부문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

입니다. 향후 국가 배출권 거래시장 형성 후 거래시장에 연계하여 포인트를 판매하는 탄소

시장 연계단계까지 계획입니다. 

 

탄소포인트제의 외국 사례 

일본 환경성의 Carbon Offset Initiative 

- Carbon Offset은 1차적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그들의 활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식시키고 배출을 피하거나 줄이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방법으로는 자신들

이 배출한 양만큼 Credits을 구매하고 이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활동을 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